
20년도 서울시 조경계획 및 생태계관리 4번 문항

제가 위의 문제에 대해 해설을 준비 할 당시에는 자라풀이 부유식물로 조사되었습니다.
아래 사진과 그림에서와 같이 자라풀은 공기주머니가 있어서 잎이 물위에 떠서 생활하며,
줄기는 포복형처럼 옆으로 뻗어 있고, 뿌리는 부레옥잠처럼 짧게 달려있습니다.
수험생분께서 문의하셔서 국가표준식물, 국립수목원, 국립생태원의 수생식물 연구팀에 까지 자료조사를 한 결과
자라풀은 부엽식물도 되고 부유식물도 된답니다.
하여 제가 정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라풀은 기본적으로 부엽식물에 속하며, 부유식물이기도 합니다.
수생 즉 물에서 종자상태로 번식을 시작할 때는 부엽식물로 생활 및 번식을 계속 하다가 일정수심이하에서 줄기가 절
단 되거나 줄기에서 번식할 경우 부유형태로 변화한다고 합니다. 또한 생활환경(수환경)의 다양한 상황변화에 따라 부
유형태로 생육하는 모습들이 많이 발견되었다는 연구(논문)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생식물학회에서는 이 자라
풀을 부엽&부유식물로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인터넷에 자라풀을 검색해보면 부유식물로 구분하는 비율이 높고, 부엽식물로 구분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옵니다.


